
LP가스 사고예방 안전관리 강화
정부, 월드컵경기장 주변 및 다세대 주택 부적합시설 집중단속

정부는 LP가스 사고의 점유율이 여전히 높고, 특히 3월20일 인천시에서 다세대 주택 가스 폭발사고가 일어

남에 따라 LP가스 안전공급 계약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전개, 계약 체결율을 2002년
3월말 현재 25%에서 4월말까지 100% 달성토록 전력을 경주하기로 했다.

또 월드컵에 대비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특별점검 기간을 설정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소비자, 가스판매자 및 종업원에 대해 강력한 가스안전의식을 고취시킬 방침이다.
산자부는 3월20일 인천시 부평동 다세대 주택에서 LP가스 폭발사고로 27명의 사상자와 큰 재산피해가 발생

함에 따라 LP가스안전관리 강화대책을 마련해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액화석유가스는 현재 전체 1650만 가스 소비가구의 약 52%인 860만가구가 사용하는 서민 연료이나, 그 동

안 효율적인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과거 5년간 전체 가스사고 중 LP가스 사고율이 약 80%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LP가스 사고율은 일본보다는 4배 이상, 국내 도시가스 사고에 비해 7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산자부는 LP가스 사고가 높은 이유를 일부 이동판매, 뜨내기 판매로 인한 가격덤핑 등 과당경쟁과 노후 불

량건축물, 다세대 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소홀 및 시설투자 기피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LP가스 소비자와 판매업자간에 단골거래를 맺도록 하고 판매업자가 단골소비자의 안전에 대해

책임지도록 함으로써 LP가스 사고를 줄일 수 있는 LP가스 안전공급 계약제도를 2001년 1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2002년 3월말 현재 안전공급계약 체결율이 업무용(식당)은 96%에 달하고 있으나 주택용은 19%로 저

조한 실정이다.
주택용은 안전공급계약 체결 계도기간이 4월30일로 아직 계도기간이 도래되지 않아 가스 공급자가 계약체

결을 서두르지 않고 있고, 판매업소의 배달원이 가스 공급 이전에 용기 등 공급설비 확인·점검을 소홀히 하

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스 공급자가 소비자시설에 대해 법적 의무사항인 안전점검(6개월에 1회 이상)을 형식

적으로 실시하거나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사고 발생빈도가 높은 LP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기기 보급율도

저조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LP가스 사고 발생현황 (단위: 건, %)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1-3

LP가스

도시가스

고압가스

296(75)

84(21)

17( 4)

181(81)

26(12)

17( 7)

148(84)

21(12)

7( 4)

135(79)

18(11)

17(10)

32(73)

10(23)

2( 4)

합 계 397 224 176 170 44

+ ( ) 안은 점유율

정부는 현재 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안전교육 대상 중·고교생을 2002년 6000명에서 전 중·고교

생 375만명으로 화대하고 자기집 또는 이웃집 가스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면 사회봉사활동으로 인정할

계획이다.
또 인천 다세대주택 가스 폭발사고가 배달원의 호스 연결 잘못으로 밝혀짐에 따라 가스 배달원이 1회 4시

간 특별교육을 받도록 가스배달원 특별교육제도를 2002년 하반기에 신설키로 했다.
한편, 산자부는 가스 누출차단을 위한 퓨즈콕 등 안전기기 보급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현재 LP가스 사용시설은 퓨즈콕 보급률이 38%에 불과하나 일본은 가스누출 자동차단장치, 다기능 가스계량

기 등 안전기기 보급을 확대해 1986년 515건에 달했던 LP가스 사고를 1997년 68건으로 87% 감소시킨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6개월에 1회 이상 판매업소가 실시해야 하는 안전점검업무를 사용시설 점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고 불량 가스시설 설치 방지를 위해 건축물의 사용승인, 준공검사 때 가스시설의 적법 설치여부

확인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특히, LP가스에서 도시가스로 전환할 때 도시가스사가 LP가스 판매업소에 전환사실을 통보해주도록 하고,

판매업소의 안정적 시설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판매업소가 투자한 시설비를 보상해주는 방안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일본에서는 도시가스사가 기존 LP가스 판매업소에 4만-5만엔 가량 보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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